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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름철 고온기 대비 육계 스마트팜 현장 점검 
-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 14일 전북 남원 육계 스마트팜 도입 농가 방문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육환경 통합 관리 운영 현황 살펴 

- 데이터 기반 사육 관리 현장 의견 청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7월 14일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대강면에 있는 육계 스마트팜 도입 농가를 방문해 여

름철 고온기 대비 사육환경 관리 실태와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한 농가(다성농장)는 환기시스템, 다측점 환경 점검(모니터링) 

장치, 사료빈 관리기, 체중계 등 스마트팜 장비를 통합 관제·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조용민 원장은 농장에 설치된 스마트팜 장비와 통합 관리 시스템의 활용 

현황을 확인한 데 이어 스마트팜 기술 도입 이후 관리 편의성, 운영상 어

려움, 개선점 등에 대해 농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환기 제어와 냉방설비 운영, 공기 냉각판(쿨링 패

드) 등 고온기 사육환경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축산농장 관리 프로그램, 

‘축사로’ 누리집의 에너지 부하 자가 진단 서비스를 활용한 단열 점검과 

사육 시기 조절 방안도 공유했다. 

 조용민 원장은 “여름철 고온 환경은 육계의 사료 섭취량 감소, 증체 저

하, 폐사율 증가 등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기상 조건에 따른 

적절한 환기 제어와 냉방설비 운영·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원장은 “농가가 기후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스마트팜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육계 스마트팜 실증농가 현장 방문 계획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장길원 (063-238-7400)

스마트축산환경과 담당자 연구사 김재은 (063-238-7411)

http://www.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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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육계 스마트팜 실증농가 방문 계획

 방문개요

❍ 일 자: 2026. 7. 14.(화) 15:00∼15:40

❍ 장 소: 다성 농장

   * 주소: 전북 남원시 대강면 저동길 107-83

    (연구과제 기반 육계 2세대 스마트팜 통합모델 실증 농가)

❍ 참석자: 원장, 기획조정과장, 스마트축산환경과장, 담당연구사, 농장주 등
❍ 내 용

- 육계 2세대 통합모델 실증 농가 현장 방문 및 현장 의견 수렴

     * ICT 기반 사양 및 환경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 

- 2세대 스마트 모델 적용에 따른 농가 편의성 및 생산성 점검

 방문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5:00 60분 ∘이 동(축산원 → 남원 육계농가)

15:00∼15:40 40분
∘육계 스마트팜 실증 농가 방문
- ICT 기반 사양·환경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

- 스마트팜 효과 및 애로사항 현장 의견 청취

스마트축산환경과

15:40∼16:40 60분 ∘이 동(농가 → 축산원)


